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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을 위한 기술지원 사업에 참여한 개인과 단체의 지원사업 최종심의 평가에 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
첨 하고자 합니다. 
 
먼저, 전반적으로 본 사업에 참여한 예술 기술지원은 예술과 기술 프로그램 내용은 일부 추상적이고 
모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. 예술에 부합한 기술 분야의 장소 선정 및 인력구성, 향후 기술 융합에 대한 
연출, 구성에 있어 변경 및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또한 주제와 내용 그리고 예산 투입 계
획 등이 구체적이지 못했습니다. 인건비 및 제작비, 기술 운영비 등이 모호하게 작성됨으로 예산 확보
를 통해 공연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점을 간과하여 단기 쇼케이스에 집중한 예산 과다 편성 부
분을 볼 수 있었습니다. 또한 공연계획의 제안서에 명시한 대로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검토되고 적용
되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평가하였습니다. 

다음은 예술가 외에 기술전문가의 프로젝트 개발 및 자문, 컨설팅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 차후 운영에 
있어 예술적 융복합 콘텐츠로서의 완성도에 의문을 품게 합니다. 다만, 지원한 예술인과 단체 대부분이 
인터렉티브 미디어아트, 프로젝션맵핑, 3D모션캡쳐, 로봇 활용 등 최신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대공연을 
완성하겠다고 제안한 기술지원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.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얼마나 완성도 있는 구
현이 될지에 대한 의문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의 심의에서 중요하게 판단한 평가는 예술과 기술의 접목 
과정을 통해 개인과 단체가 이 사업의 의도를 비교적 잘 이해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장르 
창작이 가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중점으로 평가하였습니다.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융합
을 통해 예술과 접목하려는 예술가들에게 주어지는 시도로서 완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매우 긍정
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프로젝트로 실행할 수 있는 예술가와 인력구성을 주요하게 
평가했습니다. 

마지막으로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개인과 단체는 사업의 목적과 실행 계획 그리고 추진방안이 구체적
이고 명확하여 프로젝트의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적절한 기술을 접목해 완성도 있는 쇼케이스 및 숏폼
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. 본 사업을 통해 예술과 기술의 융합에 대중의 관심을 
끌어낼 것으로 봅니다. 


